
개구리-이 재앙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출애굽기 8:8) 

 

첫번 째 재앙이 재앙 예고 후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것에 비하면 둘째 재앙은 바로의 왕궁에서 

직접 경고하고 난 후에 실행되었다. 반면에 세번째 재앙은 첫째, 둘째와는 달리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일어났다. 이것은 때로 인간에게 사전 경고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임할 수 있다는 

두려운 현실이 반영된다.    

 

개구리 재앙 

본문에서 개구리 재앙이 자세하고도 익살스럽게 묘사된다. 애굽 종교에서 개구리가 중요함을 

제대로 알게되면 익살이 배후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애굽에서는 개구리를 다산의 능력 곧 

신적인 생명력을 품고 있는 존재로 여겼다 (개구리 모습의 머리를 지닌 여신 ‘헤케트’는 숫양 모습의 

머리를 지닌 ‘슈눔’과 짝을 이루는데, 슈눔은 애굽의 삶에 기본이 되는 나일 강물이 넘치게 하는 

신으로 통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개구리들이 이제 권능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구역질 나게 하는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 당시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신기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 24:24). 그들은 전에도 아론이 했던 것처럼 지팡이를 변하여 뱀이 되게 했고(7:11) 일주일 전에 

피재앙이 있었을 때에도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처럼 물로 피가 되게 하였다(7: 22).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술법 능력으로 약간의 개구리를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술객들이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다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생겨나게 한 개구리를 더 

생기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애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땅에 물 붓듯 올라오는 개구리를 

제거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생겨나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 재앙 

‘이’ 재앙은 이전의 ‘피 재앙’ 이나 ‘개구리 재앙’ 이 사전에 바로에게 경고되었던 것과 달리 (7:15; 

8:1-4) 아무런 경고없이 바로 시작되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애굽 지역의 사람과 생축을 

괴롭혔다. ‘이’는 날개가 없는 곤충으로, 다른 동물에 기생하여 피를 빨아먹고 산다. 중동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현재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인구가 많은 곳에서 잘 번식한다. 

이 ‘이’는 사람의 몸 속에 기생하여 여러 무서운 질병의 매개체가 되었고 건강을 해치고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 절에서 ‘권능이니이다’에 해당하는 ‘에츠빠’ 는 일차적으로 ‘손가락’(31: 8), 또는 ‘손’ (사 59:3) 을 

가리킨다.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힘이나 능력, 그리고 무엇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교한 도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주로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나 ‘하나님의 계시’ 를 상징한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들었다’ 는 표현 (시 8:3)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 

위에 십계명을 기록했다’ 는 묘사 (31:18)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는 땅의 신으로서 하늘의 여신 누트와 합하여 주신 오시리스를 잉태한 겝 (Geb)을 상징한다.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는데, 바로의 술객들은 따라하지 못한다. 아론의 배후에는 더 강한 존재가 

계시다는 사실을 술객들은 깨닫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생각하기 

세 번째 이 재앙에서 부터는 앞서의 첫째, 둘째의 피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들과 달리 애굽의 술객 

(Magicians)들은 도저히 모방할 수 없었다. 이것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도 비록 보통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잠시 인간을 현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때에는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까지 강팍하게 하였다 (14:17)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